마1514 Note

◆도우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변승우 목사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험은 성도들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택의 여지도 없이 거짓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 제자로 살다가 권사, 장로가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마 15: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평이동을 나쁘게 봅니다. 그러나 수평이동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평이동은 성도들이 소경 인도자에게서 눈뜬 인도자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모든 수평이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큰믿음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평이동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다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멸망 받을 수도 있겠다. 회개도 외치지 않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제자의 조건을 담대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구원 받은 사람이 버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계속 종교적으로 목회하는 이런 목사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지옥에 갈 수 있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성도들이 목회자들은 눈이 멀었는데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목회자보다 먼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담임목사가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성도들이 옮기는 일이 큰믿음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경 인도자를 중보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계속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 말씀은 소경을 계속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하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참된 목자들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의 목사가 비성경적으로 설교하든 종교적이든 그냥 중보하고 기도해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양들이 목자를 변화시킵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기도한다고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꿔놓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바르게 세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지적이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완악해서, 진리를 바르게 말하는 목회자도 많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책들도 기독교 서적 중에 즐비하게 있지만 그런 책들을 다 무시하고 읽지 않는 소경된 자들을, 하나님도 바꿔놓지 못하는 자들을 평신도들 몇 사람이 기도해서 어떻게 그 목사를 바꿔놓고 어떻게 그 교회를 바꿔놓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소경된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섬기고 그들의 눈이 열릴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